
운영위원회 회의록

      

□ 일  시 : 2021년 3월 3일(수) 오전 11:00 - 12:00

□ 장  소 : 온라인 ZOOM활용 비대면회의(아름인도서관)   

 

□ 참석자 : 9명   

  

  ◯ 참    석 : 8명

               김봉구 위원, 이준석 위원, 이현덕 위원, 정병오 위원, 김종민 위원, 김영미 위

원(관장), 홍인실 위원, 이영란 위원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◯ 불 참 석 : 2명

               류민석 위원, 최성자 위원 

  ◯ 직   원  : 1명  

               김영례 부장

□ 개 회 선 언     

-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. 정병오 위원

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, 김영미관장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

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아쉽지만,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

를 하다. 

□ 보 고 사 항

-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. 

 

- 2020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보고



- 김영례부장: 2020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다.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사업실적

을 작년 11월에 추경하였음을 설명하다.  

- 정병오위원장: 코로나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 특이사항이 없으

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.

- 2021년 추경예산(안) 보고

- 김영례부장: 2021년 추경예산(안)을 보고하다. 

- 정병오위원장: 계수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된다.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

어가는 것이 좋겠다.

- 2020년 지정후원금 이월금 사용 계획 보고

- 김영례부장: 2020년 지정후원금 이월금 사용 계획을 보고하다. 

- 정병오위원장: 이월금이 늘어난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.

- 이준석위원: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후원금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

었을 것 같다.

- 정병오위원장: 이해된다.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.

- 운영규정 개정

- 김영례부장: 운영규정 개정(안)을 보고하다.

- 정병오위원장: 복지관에 규정, 세칙, 지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세칙과 지침의 차이는 

무엇인지 궁금하다.

- 김영미관장: 세칙은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이고, 지침은 실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.

- 정병오위원장: 운영규정을 이사회에 보고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

다. 운영규정 전체적으로 법조문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매끄럽게 표현되는 

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.

- 김영미관장: 이에 대해 공감한다. 앞으로 협회나 복지재단에 건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

보도록 건의하겠다. 

- 정병오위원장: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.

- 논의사항

- 김영미관장: 복지관 홍보 방안에 대해 그 배경, 추진 방안을 설명하다.  

- 정병오위원장: 용마산역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. 역 이용자가 많지는 않

으나, 현수막 홍보와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여기에 지하철공사

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지 궁금하다.



- 김영미관장: 용마산역 홍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. 현재 마을을 달리는 지하철이라

고 해서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약이 체결이 되어있어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홍

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- 정병오위원장: 요즈음 유투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

하는지 궁금하다. 

- 김영미관장: 작년에 열면놀이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동영상을 제작해서 

유투브 계정에 업로드 한 적이 몇 번 있었다. 아직 수준이 미약하나, 앞으로 

컨텐츠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. 

- 김영례부장: 작년 연말 카카오같이가치에 중장년지원사업 모금을 처음 시도하였다. 이를 통

해 복지관이 하는 일을 더 홍보할 수 있었다.

- 정병오관장: 복지관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

것 같다.

- 홍인실위원: 항상 고민되는 사안이다. 복지관이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

는 점, 주민 접근성이 약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구와 시에 알려야 하지 않을

까 생각이 든다. 운영위원회 주측으로 복지관이전(상기신축) 공청회를 하면 어

떨까도 생각해 보았다. 한번쯤은 행정기관, 사업 소통부서와 만나는 자리가 

있었면 좋겠다.

- 김영미관장: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는 구청에 상황을 알리고, 지역내 구의원, 시의

원, 국회의원에게도 제안하여 왔다. 다행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정

책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 

- 홍인실위원: 같이가치 모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다. 더 확산하는 

노력이 필요하겠다. 작년에 직원들이 배달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, 올해는 

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. 

- 김영미관장: 배달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. 다행히 2월부터 노인사회

활동참여자 어르신들이 배달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. 같이가치 

모금은 올해 몇 번 목표를 세웠는데, 아는 사람들이 홍보, 공유로 협조해주는 

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. 앞으로 부탁드리겠다.

- 정병오위원장: 특이사항이 없으면 얘기 안하신 위원들께서 한 마디씩 인사를 하고 회의를 

마치면 좋겠다.

□ 기 타 사 항

- 이봉구위원: 코로나상황이지만, 지역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.

- 김종민위원: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.

- 이준석위원: 오늘 처음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린다. 다들 참여에 적극적이시



고,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 복지관이 더 발전할 것 같다. 앞으로 구청

에서도 더 노력하겠다.

- 이현덕위원: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 너무 반갑다.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복지관

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다.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 없는 우리나라가 

빨리 되었으면 좋겠다.

- 정병오위원장: 회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운영위원들이 복지관에 부담을 주거나 일을 더 

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염려가 든다. 동시에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

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.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

복지관 직원들께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. 

- 정병오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치다.

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. 

<관련 사진>

 

제1차 운영위원회


